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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매일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기독교인 400명이었으며, 남성이 193명(48.3%), 여성이 207명

(51.7%)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 (Model 1)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독교인의 매일의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독교인들의 교회 대인신뢰는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매일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교회 대인신뢰는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신뢰로운 인간관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영적경험, 교회헌신, 대인신뢰, 교회갈등, 조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which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s on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s and church commitments of christian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00 Christians – 193 men (48.3%) and 207 women (51.7%). The SPSS 25.0 

program and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 (Model 1)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for verifying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of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urch commitment. Second,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urch commitment among Christians. 

Third,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aily spiritual 

experiences and on church commitment. Hence,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e role and 

importance of trustworthy relationships in the church as well as personal belief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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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더 

이상 새로운 논의주제가 아니다[1]. 사회 각처에 만연한 

불신의 풍조로 야기된 갈등과 분쟁의 소재는 이미 모두

에게 익숙한 주제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경각심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 사회의 분쟁과 갈등에 대

하여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2021년 3월 14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열의 아홉은 한국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대인신뢰

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유대 결속의 약화 및 집단 간 갈등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3]. 실제로 영국 레가툼 연구소

(Legatum Institute)의 연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67개국 가운데 28번째로 생활하기 좋은 나라이

지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분에서는 145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어 ‘신뢰의

위기’ 속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4]. 

이러한 ‘신뢰의 위기’ 가운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 속 사회의 결속을 촉진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써의 종교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5]. 실제로 Tan과 Vogel

(2008)은 종교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대인 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밝혔으며[6], Glanville

과 Paxton(2007)도 종교 참여와 신뢰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7].

2021년 4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종교인 구성비는 2014년 50%에서 2021년 

40%로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과반에 가

까운 비율이 종교조직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8]. 이를 통해 국내 인구의 과반 혹은 

그 이상이 종교조직과 상호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러한 연관성과 더불어 

종교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이념적, 사상적,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 자선활동 및 봉사와 같은 실천영역들까지 

고려한다면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근거로 사

회적 자본으로써의 신뢰 위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의 실

마리를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과학 분야의 조직연구에서 소홀

히 되어왔던 종교조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종교가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기

초를 제공하고[9],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인신뢰 수준을 

생성하고 향상시키는 기능으로써의 역할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이와 같은 접근의 타당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10-12]. 

종교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교회로 정하

는 것은 다른 종교조직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기독교인이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할 정

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13], 한국 

사회의 근현대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14].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사랑은 상대

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종교

적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신뢰를 근거로 형성된 집단의 대표적인 조직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안팎에서 회자되는 교회조

직 내 갈등과 분쟁의 소식은 교회의 사회적 연관성과 영

향력을 고려할 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법원

에 제소된 민사소송의 20%가 교인 또는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교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간 신뢰

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게 된다[15]. 또한 높은 사회

적, 도덕적 가치를 제안하고 실천해왔던 교회에 대한 신

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을 같이하며, 종교조직의 특

성을 고려한 문제해결 중심의 실제적 연구들에 대한 필

요성이 시급히 제기된다. 물론, 교회는 조직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상 인사, 조직, 행정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

로 운영되는 일반 사회조직들과는 다른 신학적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조직의 운영 목표가 손익을 계산하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헌신과 봉사로 운영

되는 등 일반 사회조직과는 다른 교회만이 지니는 신학

적 차원의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6]. 하지만 교

회도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과성 

차원에서 일부 일반 사회조직들과 같은 범주 내에서 평

가가 가능하고,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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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에 신학과 경영학,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주요 변수들을 

활용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조직 내 신뢰는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

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인이다[17].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 헌신을 증진시키는 주요 변수로 구성원 

상호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조직을 통

합할 수 있는 접착제로 기능한다[18]. 또한 구성원 상호 

간 의존성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19]. 실제로 정구철과 이건호

(2020)는 교회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교회 

갈등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므로 기업 등과 같은 일반 사회조직

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의 대인신뢰가 조직관리 차

원에서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16]. 그러므로 조직

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과 ‘사회적 자본’

으로써의 긍정적 기능들을 고려할 때 교회 대인신뢰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의 부족으로 촉발될 수 있

는 부정적 사건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회 조직관리 차원

에서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킴을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 형성되는 대인신뢰는 선행연

구들을 통해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20].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

한 동일시, 개입, 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 구

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태도를 의미하며[21], 

조직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뢰나 애착과 함께 조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 때로는 용어상 조직 헌신도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교회라는 대상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회 

헌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교회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회조직 내에서 평가되는 

신뢰와는 사뭇 다른 차원에서의 신뢰 요인이 함께 고려

되어져야만 한다. 이는 교회조직의 특성상 일반 사회조

직과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으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과 신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기독교 신

앙 그 자체와도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교회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다[22]. 교회 대인신뢰는 이러한 신

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근거로 형성되는 것으로, 원만한 

대신관계를 토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23]. 그러므로 교회 대인신뢰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신

적 관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조직 내 조직

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 함께 어

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탐색과 관계규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신 관계차원에서의 관계의 질에 관한 평가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일상에서의 영적경험을 근거

로 추정 가능할 것이다. 영적경험은 매일의 일상생활 가

운데 초월자인 신과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

반적으로 대신관계에서의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합

하다고 여겨진다[24].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성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영

적경험은 교회 내 대인신뢰 요인과의 관계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

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초월자와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측정하는 영적경험 도구(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를 통해[24], 교인들의 영적

경험과 교회 헌신도 간의 관계에서의 대인신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매일의 영적

경험과 교회 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

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교회 내 대인신뢰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인들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술

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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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종파를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분포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193명(48.3%), 여성이 207명

(51.7%)이었으며, 연령의 경우는 30세 이하 75명

(18.8%), 31∼40세 56명(14%), 41∼50세 102명

(25.5%), 51∼60세 80명(20%), 61세 이상이 87명

(21.8%)이었다. 교회 직분의 경우 장로가 78명(19.5%), 

권사 5명(1.3%), 집사 194명(48.5%), 평신도 123명

(30.8%)이었으며, 신앙연수는 10년 미만이 27명(6.8%), 

10∼20년 50명(12.5%), 21∼30년 96명(24%), 31∼40년

87명(21.8%), 40년 이상 140명(35%)이었다. 응답자들 

중 369명(92.3%)은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31명(7.8%)은 홀로 신앙을 하고 있었다. 

2.2 연구 절차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SYU 

2022-01-003). 설문조사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집되

지 않는 무기명 설문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였

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 응답 도중 

불편함을 경험하면 언제든 응답을 그만둘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사전에 

온라인 연구 설명문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연구 설명문

을 읽고 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응답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보상으로 휴

대폰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영적경험

영적경험은 Underwood와 Teresi(2002)가 타당화한

매일의 영적경험 척도(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를 김신섭과 정구철(2015)이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5,26]. 영적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초월자인 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

과 삶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연관성을 의미하며, 총 16문

항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나는 나의 종교 

혹은 영성 속에서 능력을 발견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와 함께 비교 가능하도록 

원척도의 Likert 6점 척도(6점=하루에도 여러 번, 5점=

매일, 4점=거의 매일, 3점=가끔, 2점=어쩌다 한번, 1점=

전혀 없음)를 사용하였다. 단 16번 마지막 문항은 전반

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거리감을 표시하는 문항으로 원척도와 같이 Lik

ert 4점 척도(1점=전혀 가깝지 않다, 2점=다소 가깝다, 

3점=매우 가깝다, 4점=매우 긴밀하게 가깝다)로 평정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 정

도가 크고 매일의 영적경험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3.2 교회 대인신뢰

교회 대인신뢰는 이건호(2021)가 교회조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교회 대인신뢰

(Church Interpersonal Trust, CIT)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27]. 본 척도에서의 대인신뢰는 “위험성을 감수

하면서도 상대를 믿고 협력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로 

“신뢰 객체가 지니는 특성과 신뢰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정서 및 평가, 그리고 신뢰 객체의

사회적 작용을 규정짓는 제도 준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의지 또는 확신”을 의미한다[27].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특성기반 신뢰, 과정기반 신뢰, 제도기반 신뢰의 세 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한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사람은 신앙의 원칙을 잘 준수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대인신

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3.3 교회 헌신도

교회 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과 Wall(1980)이

개발한 조직몰입 척도를 교회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정구철과 이건호(2020)가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16,28]. 교회 헌신도 척도는 조직 동일시(Or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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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tional Identification), 조직 관여(Organizational 

Involvement), 조직 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는 나 자신이 교회의 

일부라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동의하

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 7점의 원척도와 동일한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본 연

구에서의 교회 헌신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

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비교적 보수적이

고 엄격한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조절효과는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 3.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독교인들의 영적경험과 교인 대인신뢰 및 교회 헌

신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

을 가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M SD Sk K

Spiritual Experience 59.51 13.15 .22 -.58

Church Interpersonal Trust 156.78 16.39 -.80 .77

  Characteristic-based trust 50.47 6.20 -.63 .41

  Interaction-based trust 51.37 6.79 -.55 -.24

  Institution-based trust 54.94 5.73 -1.39 1.77

Church Commitment 50.10 7.50 -.39 -.30

Sk=Skewness, K=Kurtosis.

Table 2. Differences in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Variable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Church 

Commitment

M±SD F(p) M±SD F(p) M±SD F(p)

Gender

  Male 59.05±14.06 .45 156.35±16.10 .61 49.92±7.82 .20

  Female 59.93±12.27 157.18±16.69 50.26±7.22

Age group
  under 30a 55.41±14.47 158.57±13.82 47.69±7.30 3.26*

  31-40b 56.14±10.77 4.81*** 157.66±14.29 .84 49.11±6.88 a<e

  41-50sc 60.07±12.44 a,b<e 157.84±18.06 50.89±7.53

  51-60sd 61.09±13.17 155.03±16.81 50.64±7.85

  over 61e 63.09±13.00 155.05±17.29 51.38±7.32

Church Duty

  Elder/Senior D.a 63.54±12.27 13.21*** 158.69±15.65 .73 52.76±6.89 12.88***

  Deconb 60.73±12.80 a,b>c 156.12±17.07 50.52±7.30 a,b>c

  Lay believerc 54.85±13.04 156.54±15.81 47.63±7.54

Period of Faith

  less than 10 yearsa 50.37±12.46 9.14*** 159.04±16.41 1.74 46.19±9.12 7.30***

  10-20 yearsb 54.86±10.49 a,b,c<e 151.30±19.63 47.34±6.64 a,b,c<e

  21-30 yearsc 57.50±12.98 a<c 158.01±15.70 49.02±7.63

  31-40 yearsd 61.48±12.62 156.76±15.47 50.74±6.85

  over 41 yearse 63.08±13.15 157.48±15.98 52.18±7.12

Faith

with Family 60.09±13.14 9.61 157.21±16.11 3.24 50.23±7.51 1.49

Alone 52.55±11.27 151.71±19.00 48.52±7.42

Note.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test by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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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교회 

헌신도의 차이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대에서는 영적경험(F=4.81, p<.001)과 교회

헌신도(F=3.2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집단이 40세 이하의 집단보다 매일의 영적

경험이 높았고, 30세 이하의 집단보다 교회 헌신도가 높

았다. 교회 직분을 살펴보면, 평신도 집단보다 장로 및 

권사, 집사 집단이 유의하게 영적경험(F=13.21, p<.001)과

교회 헌신도(F=12.88, p<.001)가 높았다. 그리고 신앙

기간이 40년 이상 긴 집단이 30년 이하의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영적경험(F=9.14, p<.001)과 교회 헌신도(F=

7.30, p<.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3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상관관계

기독교인들의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

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매일의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r=.47, p<.001). 교회 대인신뢰는 영적경험(r=.21, 

p<.001)과 교회 헌신도(r=.30, p<.001)와 유의하지만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N=400)

Variable (1) (2) (2-1) (2-2) (2-3)

(1) Spiritual Experience

(2) Church Interpersonal Trust .21***

  (2-1) Characteristic-based trust.15** .88***

  (2-2) Interaction-based trust .23*** .88*** .65***

  (2-3) Institution-based trust .17*** .87*** .67*** .63***

(3) Church Commitment .47*** .30*** .25*** .25*** .28***

**p<.01, ***p<.001.

3.4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

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를 이용하여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령대와 신앙기간, 교회직분을

사후검정 결과를 고려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

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206, p<.001),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의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B=.004, p<.01),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305, F=18.98, p<.001). 

Table 4.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church 

interpersonal trust 

(N=400)

Variable B SE t R2 F

Spiritual Experience (A) .206 .026 7.81*** .305 18.98***

Church Interpersonal Trust (B) .099 .020 4.94***

A × B .004 .002 2.84***

Note. Controlled age group, period of faith, and church duty.

***p<.001.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즉, 교회 대인신뢰도가 

높을수록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Moderating effect of church interperso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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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교인들의 영적경험이 교회 조직에 대

한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교회 헌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교회직분, 

신앙기간에 따라 영적경험과 교회 헌신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헌신과 관련

하여서는 일반 사회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적 차원으로[29],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종교조직 내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

action)측면에서의 개인의 특성 요인들이 지니는 의미

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조직 

관리차원에서 취해오던 거시적 방법론 즉, 조직의 상황

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조직의 주체인 구

성원들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써의 선회를 의미하며

[30],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

의 개인적 특성요인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연구의 필

요성을 상기시킨다. 교회 헌신 즉 조직몰입은 용어 자체

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행동

을 의미하므로[31], 이를 논함에 있어 교회조직이 지니

는 고유한 신학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요인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한 개인적 편차가 큰 교회조직 내에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교회 헌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에 

사회과학적 변수들을 투입하는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교회 헌신에 미치는 개인차원의 결정요인들을 일부 탐

색하고 이를 통한 교회조직 관리차원에서의 통찰을 얻

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연령, 직위, 재직

기간,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은 사회과학 분

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듯[32] 조직몰입의 

형성과 견지에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 변수이기

에 교회 조직 내에서도 조직의 유효성 및 조직관리 차원

에서 구성원에 대한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이 땅에 창조한 신에 대한 자

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

작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적 특성

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변수인 영성 즉, 영적경험 또한 

이러한 맥락적 차원에서 함께 이해 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교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인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과 마찬가지로 연령, 직분, 신앙기간과 같은 

개인 특성요인들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

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교회 내 대인신뢰 요인이 개인적 특성 범주 내에서 함께 

해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뢰라는 용어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편적 용어

이지만 학문 영역에서는 저마다의 고유한 관점과 접근 

방법으로 상이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33]. 신뢰는 대인

관계에서의 특성과 신뢰의 내용 및 근거 등에 따라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 차원으로[34] 신뢰 

주체가 지니는 개인적 특성이외에 다양한 상황적, 맥락

적 차원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교회 

대인신뢰 척도는 이러한 접근과 맥을 같이하여 신뢰를 

개인의 특성(특성기반) 및 상호작용의 과정(과정기반)과 

더불어 두 선행 요인들의 특성을 규정짓는 교회 조직의 

환경 및 맥락적 차원의 특성인 제도기반 신뢰의 하위 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27].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러한 교회 내 대인신뢰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충분히 반

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교회 대인신뢰척도가 가정하고 

있는 신뢰 개념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의 기

본 전제들이 본 연구를 통하여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영적경험이 교회 헌

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회조직이 지니는 본질

적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요인들이 조직 효과성 차원에

서의 사회과학적 변수들과 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관계규명 차원에서의 실제적 성과

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대신적(對神

的), 대인적(對人的) 신뢰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의 원리

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통찰을 제공함에 있어 연구의 결

과가 지니는 함의가 크다.

‘영적경험’과 ‘대인신뢰’는 관계라는 공통분모를 소유

한다. 영적경험은 초월자인 신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이라면 대인신뢰는 용어 자체가 내포하듯 신뢰의 주체

와 객체 상호 간의 관계적 속성에 근거를 둔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대신, 대인 관계의 총체로 ‘관계’라는 

큰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에서

의 신(神)의 속성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서로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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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격이 연합하여 함께 공존하는 관계적 속성에 근거를 

두며[35], 인간은 이러한 신의 속성에 따라 피조된 존재로

대인관계를 통해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즉, 한 개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은 원만한 대신관계를 근거로 대인관

계를 영위해 나아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적 입장

이다[3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 

내에서 강조되는 대신관계 즉, 신앙(信仰)의 중요성만큼

이나 교회 내 대인관계 및 신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하게 하며, 교회 조직관리 차원에서 영성과 더불어 대인

신뢰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

구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교회조직 내에서의 신

앙과 대인신뢰 요인은 신학에서 주로 논의되던 이론적 

주제였지만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두 

요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규명하므로 그동안 논의되던 

성서적 원칙의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영성과 교회 대인

신뢰의 기능적 관계는 성서적 가르침에 근간을 둔 그리스

도인의 관계 및 역할론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 교회 내 구성원 관리 및 상담, 지도, 

교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신뢰 요인이 조직 및 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구인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양한 

교단의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

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

재한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을 교파별로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지닌다.

둘째, 종교조직은 일반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조직 내 

고유한 특성들이 존재하므로 산업 및 조직심리학 또는 

경영학에서 연구된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및 종교조직에 적합한 도구들을 개발하

고 타당화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학, 심리학, 

경영학적 관점을 융합하여 교회 내에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과학적으로 검증하였고, 영

성과 대인신뢰 요인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검증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교회 내 대인간 신뢰의 부족으

로 촉발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

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과 

교회를 향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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